짐 꾸리기 체크 리스트
	품  목
	체크
	가격비교

(한국vs미국)
	중요도
	내    용

	여권
	❑
	
	◎
	절대 안전하게 보관한다. 복사본을 준비하여 둔다.

	항공권
	❑
	
	◎
	공항에서 인수하게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노선 등을 잘 확인할 것.

	현금/수표
	❑
	
	◎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한다.

	신용카드
	❑
	
	△
	 한 장 정도는 꼭 준비하자. 미국에서 현금을 쓰는 경우는 드물다.

	국제 면허증
	❑
	
	△
	유효기간에 주의한다.

	여권 사진 
	❑
	<
	◎
	여권을 분실했을 때 필요. 사진 촬영, 현상료 미국이 비싸다.

	속옷/양말
	❑
	=
	◎
	스타킹은 미국이 비싸므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의류
	❑
	=
	◎
	현지 기후에 맞는 옷을 충분히 준비. 
우리나라와 계절적으로 같으나. 미서부의 캘리포니아 주는 온난한 기후이다. 단 일교차가 심함으로 두꺼운 점퍼 준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
(특히 그랜드캐년은 2000M이기 때문에 날씨가 춥습니다.)

	비상 약품류
	❑
	<<
	◎
	위장약, 감기약, 외상 연고, 반창고, 파스, 두통약, 소화제 등

	손목시계,(자명종)
	❑
	=
	◎
	집결시간 준수/별도의 모닝 콜/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신발
	❑
	=
	◎
	운동화, 캐주얼화 등 편한 신발

	가방
	❑
	<
	◎
	짐 가방, 책가방, 보조 가방, 여행가방 등

	세면도구
	❑
	<
	◎
	치약, 치솔, 면도기 (유럽/미국은 호텔에 치약.칫솔.면도기.슬리퍼 없음)

	선그라스/모자
	❑
	=
	◎
	 

	우산
	❑
	=
	◎
	 양산겸용 조그만 우산준비 - 우천시 감기예방에 좋습니다.

	바느질도구
	❑
	=
	△
	휴대용

	생리용품
	❑
	
	△
	 

	건전지/필름
	❑
	>
	△
	필름은 미국이 비싸다.

	화장품
	❑
	=
	◎
	스킨, 로션, 썬 블락, 기초 화장 용품 등

	드라이어
	❑
	=
	△
	미국의 전압은 110 V 이다 ⇒호텔에 비치되어 있슴

	면도기
	❑
	>
	○
	 미국의 전압은 110 V 이다

	여행 가이드북
	❑
	< 
	○
	 여행을 생각한다면 ….

	게산기
	
	
	
	필요시 지참


◈ 미국 여행 시 참고사항◈ 

옷차림
우리나라와 같이 4계절이 있어서 자신이 가는 계절에 맞춰 옷을 준비하면 된다. 

봄에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 쌀쌀하니 가디건이나 스웨터 얇은 점퍼등이 필요하고 낮에는 따뜻하므로 얇은 반팔이나 긴팔 티셔츠를 준비한다. 

가을의 경우도 스웨터와 가을 점퍼를 입고 안에는 가벼운 티셔츠를 입으면 된다. 

겨울의 경우 서부와 중. 남부가 틀린데 서부의 경우 우리나라 겨울 날씨보다는 덜 추워서 두꺼운 점퍼나 코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겨울이 가장 추운 중, 남부를 방문 시에는 두꺼운 바지와 목폴라티 그리고 두터운 점퍼, 목도리, 장갑 등을 준비한다. 
가 방
여행용 가방의 경우 큰 가방과 휴대용 가방을 분리하여 준비하시고 현금이나 귀중품의 경우 큰 가방에 넣을 경우에는 분실時 보상이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 (항공수화물은 1인당 23Kg까지 무료 (항공사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음), 기내 수화물은 3면의 합이 115cm 이하) 

화폐
미국의 통화 단위는 달러($)와 센트(￠)로 $1는 100￠이다. 통화는 경화(Coin)과 지폐(Bill)로 구분이 되는데 거액의 현금 대신에 사용되는 여행자 수표(T/C-Traveler Check)이 있다. 

환전은 여행 출발 전에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US달러($)로 구입한다, 

미국은 여러 곳에서 팁(tip)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큰 돈 보다는 1$, 5$ 등의 소액환으로 환전하는 것이 편리하다. 

환전

출국 시 외환은 일인당 USD10,000까지 소지 가능(T/C 포함) 

환전-미화로 바꾸어 가신 후,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환전 하시면 됩니다. 

환전은 국제공항, 은행, 호텔 등지에서 가능함.(반드시 영수증 보관) 

신용카드는 호텔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는 많은 불편사항이 따릅니다.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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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이 지역에 따라 110∼115V로 차이가 있으므로 조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기구가 손상될 염려가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플러그 방식이 한국과 다르다. 

한국으로의 전화 

☞ 호텔 객실전화 이용방법 <객실에서 하는 전화료는 고가입니다>
다일얼링 순서는 "0또는9번(외부전화 접속, 호텔마다 확인요) + 011 + 82 + 2(0을 뺀 지역번호) + 전화번호" 

☞ 공항또는 시내의 국제전화가 가능한 공중전화를 이용할 때 

" 011 + 82(한국 국가번호) + 2(0을 뺀 지역번호) + 전화번호) " 

ex) 서울 725-6000 으로 전화할 경우 : 011 + 82 + 2 + 725-6000 
☞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전화 : 1-800-822-8256 <공중전화에서 동전 넣지 마시고> 

유용한 전화번호
*대사관/영사관 관련사항*
 주 미국대사관
-주소:245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U.S.A.
-전화:202) 939-5600,FAX:202) 797-0595 /근무시간:9:00-12:00／13:30-17:30(월-금) 
* 긴급연락처(경찰서,병원 등)*
우리나라의 114와 같이 안내 전화가 있는데 번호는 411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119와 같이 긴급 전화 911이 있는데 911에서는 화재 신고뿐 아니라 범죄 신고,사고로 인한 앰브란스 호출등 모든 긴급 상황을 접수한다.
상비약
물과 음식이 바뀌므로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나 평소에 드시는 상용약(비상 약)등 자신에게 맞는 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팁 문화
미국에서 팁은 관행이며 서비스를 받은 감사의 표시이다. 

대략 여행객이 지불해야 할 팁을 유형별로 분류 해보면 다음과 같다. 

- 식당에서 식사 후 : 1인당 $1.00(조, 중, 석식)-매끼당 팁$1.을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불포함 

- 호텔사용 후 침대 위에 : 1인당 $1.00⇒불포함 

- 공항에서 포터에게 : 짐 한 개당 $1.00 ⇒불포함
- 호텔에서 벨맨에게 : 짐 한 개당 $1.00 ⇒불포함
- 관광가이드, 운전기사, 인솔자의 경우 : 1일 1인당 : $10.00 ⇒기사.가이드 팁 ⇒포함 
기내에서의 유의사항 

- 기내에서의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으며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면 불이 들어온다.

또한 화장실의 문을 노크하는 것은 실례로 사용 중에는 빨간색의 OCCUPIED 라고 표시 되고 녹색으로 VACANT 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사용 가능하다.

- 대부분의 항공사의 경우 기내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사오니 주의바랍니다.

- 단체 여행의 경우 기내 안 좌석이 맨 뒷자리에 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일행 끼리 가까운 좌석이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 또한 기내에서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좌석 옆에 있는 호출 버튼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큰소리로 부르는 것 신체적 접촉 (손으로 잡는다거나 신체부위를 치는 행위등)을 하는 경우는 실례입니다.

버스에서의 유의사항
- 차 안에서는 물을 제외한 음료 및 음식물 드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특히 술이나, 담배, 오징어와 같은 냄새 나는 음식은 절대 금지되어 있사오니 쾌적한 여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에서 하차 하실 경우, 귀중품은 일체 차내에 두지 말고 몸에 지니시기 바랍니다.

- 시내에서 버스가 장시간 정차할 수 없으므로 승․ 하차 시 빠른 협조를 부탁 드리며, 특히 관광을

마치고 버스를 타게 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손님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 시간을 절약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약속 시간보다 늦어질 경유 버스가 일행을 기다릴 수 없기에 그 지역을 돌아와야 하므로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여행 상식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얇은 자켓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한다.

2.미국은 팁(Tip)이 일반 생활화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받은 금액의 보통 10∼15%를 사례해야 한다.

현지 여행 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가이드 및 인솔자에 대한 TIPPING 이다.

3.미국은 수량 단위 방식이 조금 다르므로 비교하여 참고하는 것이 좋다.

호- 길이 1inch(인치)=2.54cm, 1foot(피트)=12inches=30.48cm, 1mile(마일)=1.61km

호- 무게 1oz(온스)=28.3g, 1lb(파운드)=454.0g  // 호- 용량 1gal(갤런)=3.785ml, 1floz(온스)=30ml

호- 온도 화씨(℉) = (섭씨℃ × 9/5) + 32 , 섭씨(℃) = (화씨℉ - 32) × 5/9

호 예를 들면, 100℉는 38℃이고, 70℉는 21℃, 50℉는 10℃, 37℉는 0℃이다
수하물 준비 방법 및 유의사항 

1. 안전한 여행을 위해 짐은 되도록 간편하게 꾸립니다.  

2. 짐은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내용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방안쪽과 바깥쪽에 고객님의 이름과 주소지 그리고 목적지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 둡니다.                                                                                  

3.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과도, 가위, 손톱깎기, 골프채 등은 휴대 제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기내로 반입할 수 없으므로, 미리 짐에 넣습니다. 
4. 개스주입식 헤어스프레이, 라이터 혹은 페인트, 부탄가스, 버너등 불이 붙거나 폭발성이 있는 물건은 운송 제한 품목으로 항공기 운송이 금지 되어있으니 짐으로 부치실 수 없습니다.  

5. 도자기, 전자제품, 유리병, 액자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음식물과 같이 부패되기 쉬운 물품, 액체성이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은 짐으로 부치실 수 없습니다.  

6. 자전거, 서핑보드와 같은 스포츠 용품이나 애완동물 등 특수 물품은 사전에 반드시 항공사에 알려주고 출발 당일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

7.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보석류, 골동품,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은 짐에 넣지 마시고 직접휴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품 또는 현금, 유가증권, 계약 서류, 논문, 의약품 등의 분실이나 그로 인한 여하한 손해에 대해 항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로 맡길 수 있는 수화물의 짐의 크기와 무게

	
	미주 구간 
	미주 외 구간
	한국 국내 구간 

	일등석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40kg (88lbs)
	-

	프레스티지석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30kg (66lbs)
	30kg (66lbs)

	일반석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5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 이내의 짐 2개
(단, 2개의 합이 273cm(107ins)를 초과하지않아야 함)
※ 필리핀 출도착 여정은 32kg(70lbs) 이하의 짐 2개가 
적용됩니다.
	20kg (44lbs)
	20kg (44lbs



1. 미주 구간과 미주 외 구간의 정의                                                                    * 미주구간 :  캐나다,미국 및 미국령,멕시코,중남미 출 도착 편 등 태평양 횡단 구간                          (해당 클래스 수하물의 무게와 개수에 제한을 둡니다.)                                                   * 미주 외 구간: 한국 지역 국내,일본,유럽 등 미주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수하물 개수에 상관없이 무게에 적용 받습니다.)  
2. 수하물 개당 최대무게는 32kg(70lbs)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맡기시는 짐은 공항의 수하물 시설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해 항공기로 옮겨집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1개의 짐은 탑승하는 좌석 등급과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과 관계없이 32kg(70lbs)이하로 제한되며 공항시설이나 항공기 시설을 초과하는 물품은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대한항공 이용시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로 더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단,SKYTEAM항공사 또는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공동 운항 편 이용시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
	좌석등급
	개수
	무게
	크기(가로+세로+높이)

	일등석,프레스티지석
	2개 
	18kg(40lbs)
	55 + 40 + 20 (cm)
또는 3면의 합 115 (cm) 이하

	일반석
	1개 + 
추가 허용품목 1개 
	12kg (25lbs)
	55 + 40 + 20 (cm)
또는 3면의 합 115 (cm) 이하


1. 일반석 고객 추가 허용 품목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등 중 1개

2. 기내에 악기를 가져 가려면 : 바이올린과 같이 크기가 115cm 이하의 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 115cm를 초과 하는 첼로, 더블베이스, 거문고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셔야 기내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3. 미국 출발 편 및 미국 국내선 연결 편 : 강화된 보안 절차로 인해 미국 출발 편 및 미국 국내선 연결 편에서는 탑승하시는 좌석 등급 과 관계없이 수하물 1개 및 추가 허용품목 1개로 제한됩니다. 

운송 제한 품목 

1. 운송 금지 품목                                                                                아래의 제한 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2. 기내 반입 제한 품목                                                                              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곤봉,가위, 손톱깍이, 배터리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품목은 위탁수하물에 넣어 탁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한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품목                                                                 다음과 같은 물품은 소량에 한하여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소량의 개인용 화장 용품,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 품목, 가스고데기,의료보조기구,건전지 등                                                                     2007년 8월 5일부로 미국 출 도착 노선(괌 포함) 라이터 기내 휴대 재 허용 (단, 토치라이터는 불가) 

4. 위탁 수하물 탁송 제한 품목                                                                다음품목은 위탁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으며, 필요시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 분실 및 인도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화폐,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파손 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등

◈ 미국 출 입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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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심사와 절차
항공기가 미국 영공에 근접하면 기내에서 두 종류의 용지를 나누어줍니다.

입국신고서(Disembarkation card)와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인데 이 양식은 모두 영어로 기입해야 합니다.
비자 없는 분은 초록색 입국신고서 작성요망

(입국 신고서 Sample)

	


1.입국신고서(Disembarkation card, Landing card)
이름, 국적, 거주지 주소, 체류 예정지, 여권번호, 체류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영어에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 주위에서 영어를 하시는 분이나, 승무원에게 부탁하십시오.

기재 시 주의하실 사항은 Family Name은 우리말로는 성(姓)을 뜻하고 
First Name은 이름(名)인데 여권에 기록된 대로 적어야 하고, Airline and Flight Numbe에는 비행기편을 기입하는데 승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대한항공KE***, 아시아나항공은 OZ***)

또한 $10,000이상 소지하신 경우는 반드시 입국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2.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세관 신고서 Sample)
고가의 귀중품, 보석, 혹은 소지한 현금액수 등을 기입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과일, 식물, 고기, 음식, 흙, 생물 소지여부를 묻는 난이 있습니다.

소지하지 않았으면 NO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과일이나 생물의 반입은 해당 위생 검역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10,000이상 소지하신 경우는 반드시 입국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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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 샘플

3.미국에 입국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입국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입국 심사 : 여권, 출입국 신고서(Form I-94)

2. 짐 찾기(Baggage claim)

3.세관검사 :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4.입국 심사(Imigration Interview) ◈
1.입국 심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설 때에는 미국 시민권(U.S. Citizenship)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Visitor)을

구분하여 따로 줄을 서게 됩니다.

2. 입국심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설 때에는 반드시 한 줄로 서야 하며, 앞에 사람의 용무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공항에는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데 반드시 이 노란선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본인의 순서가 되면 이민국 심사직원의 앞으로 나갑니다.)

3. 차례가 되면 여권, 항공기 내에서 작성한 입국신고서(Form I-94), 돌아가는 항공권을 준비하셔서 

입국심사대의 심사직원 앞에 가서 제시합니다.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으나 최종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은 이민국(INS: 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체류기간을 답할 때 개인적 사정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예정 출국 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 주목적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소기의 일정 내에 의도한 일만 보고 자기나라로 돌아 갈 사람인지를 판정하기 위함으로 미국에 친척이 있다면 불법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간단한 인터뷰 후에 입국 심사가 끝나면 입국 심사직원이 여권에 입국 날자가 기재 된 스탬프를 찍고,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날짜를 기입해 주며, 출입국 신고서(Form I-94)절반을 찢어서 회수하고 나머지 절반을 여권에 스테이플러로 찍어 돌려줍니다.

5.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미국에서 출국할 때 항공사 Check-in counter에서 회수하므로 반드시 잃어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입국 심사 인터뷰에 자신이 없으면 통역직원을 부탁하면 됩니다. 
“인터프리터, 플리즈 (Interpreter, please.)”라고 하면 됩니다.
5. 이중 CHECK SYSTEM
미국의 입국 수속은 이중 첵크 시스텀으로 국무성을 통한 비자를 받아야만 하고, 이민국을 통해 다시한번 심사를 하여 입국을 하게된다. 국무성과 이민국은 같은 법으로 행정을 하는것이나 국무성은 주로 비자를 발급하기위한 합법적인 의도와 자격, 서류등에 중점을 두고, 이민국은 입국 허가 조건, 추방자, 범법자, 체류기간, 이민법을 어긴 기록, 영주권 또는 그위의 이민법에 의한 신청 기록등을 조사한다
◈ 미국 입국 심사 시 주의사항 ◈
1상용 (B-1), 방문(B-2) 비자를 받는다 해도 미국 방문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공항에 나와있는 법무부 소속 이민국 관리들이 입국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미국 영사는 국무성 소속이고,이민국 관리들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이두 부처는 입국이나 이민문제에는 협력하지만. 한 부처가 꼭 다른 부처의 결정에 똑 따른 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무성 소속 영사가 결정하지만. 공항에서는 법무부 소속 이민국 관리자들이 결정합니다                                                          2.미국 비자 발급 당시의 타입 (B/I/L/F 등) 의 목적으로만 방문 하셔야 합니다. 가령 학생비자 취득 후 관광              목적으로 미국 방문을 하시면 입국 거절이 됩니다.                                                             3.미국 출입국카드의 주소 등 일체의 빈칸을 영어로 빠짐없이 작성 하셔 야합니다.                         4. 입국 심사 시 여권/항공권/출입국카드/세관신고서 카드 등 제출 하셔야 합니다.                         5. 미국입국 시 입국 심사관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을 시 섣부른 답변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섣부른 대답으로 답변 시 입국거절 사유가 되며, 영어를 못할 시 통역(한국인)이 와서 도와 줍니다.

6. 통상 질문은 체류 기간과 방문 목적 등입니다.                                                   간단한 질문 내용으로 체류기간이 정해지며, 통상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등이 정해집니다.  이 민국 직원이 묻는 질문에는 특정한 의도가 있는 그것은 방문객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답 하기 전에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잘 생각한 후에 대답하기 바랍니다.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한국으로 꼭 돌아 갈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 비자로 입국 할 때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오며 의심 받습니다. 입국 시에 방문 목적에 맞는 정도의 짐만 가지고 와 의심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7. 귀국 편 일자가 정해져 있는 항공권을 소지하셔야 입국심사가 다소 수월합니다

8. 관리가 수첩이나 지갑 같은 소지품이나 짐을 검사 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이때 의심쩍은 것이 발견되면

입국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졸업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도는 입학이나 취직에 필요한 서류도 미국에 취업하거나 유학 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9. 전 여권에 전미국비자가 있고, 신 여권에 새로운 비자와 이전비자로 미국방문 스탬프가 찍혀있는 경우 전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도 소지하셔야 합니다.

10. 입국 심사 시 출입국 카드반쪽 (출국카드)을 여권에 Stapler로 찍어주며, 귀국 시 항공사에 제출하셔야 입국 시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United States)
◎ 국가 개요
[image: image7.jpg]


수도 : 워싱턴 DC(Washington, D.C.,)

면 적: 963만㎢(한반도의 42배)

인구 : 약 2억 8천만명(2004년 현재)

종교 : 개신교(56%), 로마카톨릭(28%), 유태교(2%)

언어 : 영어
민족 : 백인(83%), 흑인(12%), 인디언과 동양계(5%)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비로소 13개 식민지를 '주(州)'로 하는 미합중국을 탄생시켰다. 현재는 본토의 48주에 알래스카 및 하와이를 합친 50주, 그리고 콜럼비아 특별구(수도 워싱턴)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방공화국이다. 이외에도 해외의 준주와 자치령으로 푸에르토리코, 버진 제도, 태평양의 여러 섬 및 파나마 운하 지대등이 있다.
인종
미국의 인종은 지구상의 민족과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수민족국가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종은 83%인 백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의 유색인종은 흑인이 12%, 인디언과 동양계가 약 5%가 된다.

정치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현재 대통령 중심제의 연방공

화제 체제이다. 현재의 국가 원수는 George W. Bush이다. 의원제도는 상원과 하원의 2원제로 상원의원은 정원이 100명으로 각 주에서 2명씩을 선출한다.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0%정도가 개선이 된다. 하원의원의 정원은 435명으로 각 주에서 주의 인구비례로 선출해서 2년마다 전원 개선된다.

경제
광대한 국토와 자연을 가진 미국은 대부분 평지가 넓고 온대기후여서 자연조건의 혜택을 받은 세계적인 농업지대이다. 그리고 남북전쟁 후의 공업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기계화 농업이 발달되고, 이것이 미국의 농업국가된 바탕이 되었다.

◎ 일반 개요
시차
미국은 4개의 시간대가 있는데 동쪽으로 이동하면 시간이 빨라지며, 서쪽의 경우에는 느려진다.

동부(뉴욕)은 14시간  , 중부(시카고)는 15시간, 중부(덴버)는 16시간 ,서부(LA)는 17시간, 하와이는 19시간이 늦다.

그리고 미국은 4월 첫째 일요일부터 시작하여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시차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기후 

미 본토는 북위 25°에서 49°에 걸쳐 있고,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후도 열대 습윤지대에서 냉대 건조지대에 걸쳐 차이가 아주 심하다. 

알라스카 북부는 북극권에 속해 있고 하와이는 온난한 기후이다. 
본토의 기후는 서경 100°부근을 경계로 하여 습윤한 동부와 건조한 서부로 크게 나누어 진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지중해성 기후로 1년 내내 온난하고, 겨울에 비가 많은 대신 여름에 건조하다. 기온은 20℃전후여서 적당하다. 
대서양 연안의 북동부에 있는 뉴욕, 워싱턴, 시카고등은 습윤한 대륙성 기후에 속한다. 

전화 

공중전화에서 사용되는 동전은 25,10,5￠ 세 종류이며, 공항 등지에는 신용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국제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사용하는 방법은 수화기를 들고 동전 25￠를 넣고 다이얼을 누르면 자동 응답기가 최소 금액을 요구한다. 

동전을 한 개씩 "Thank you" 소리가 날때까지 투입한다. 전화카드를 사용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의료 

미국은 의약분업이 되어 있어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약을 지을수 있다. 

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등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 

여행시 아플 경우에는 묵었던 숙소 프론트에서 의사를 부르거나 직접 찾아간다 

엠뷸런스를 불러도 되나 가격이 꽤 비싸다. 

◈Los Angeles◈ 

헐리우드로 유명한 영화산업의 중심지, 로스엔젤레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영화산업의 대명사, 헐리우드와 꿈의 동산, 디즈니랜드로 명성이 높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오가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현재 50만 이상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코리아타운으로 더욱 유명한 곳이다. 총면적이 4천 83평방 마일에 달하며, 95개의 주변 도시에 인구 1,2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 도시이다. 미서부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로서 가난한 이민자들의 꿈과 번영이 약속되는 희망의 도시로 기억되고 있다 
1781년 다운타운의 올레라거리에 스페인 이민자 44명이 이주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미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자연환경, 산업구조, 인종분포가 가장 다양한 지역으로 성장했다
교육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일명 UCLA라 부르며 로스앤젤레스 시민 공원 동쪽으로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1919년 설립된 명문 공립 대학으로 미국 전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다.
기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C)

	13.3

	13.9

	14.6

	16.0

	17.4

	19.3

	21.6

	22.1

	21.4

	19.2

	16.7

	14.2



	


가볼 만 한 관광지

그랜드 캐년(Grand Canyon National Park)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그랜드 캐년은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랜드 캐년은 4억년이 넘는 세월동안 콜로라도 강의 급류가 만들어낸 대협곡으로 446Km에 걸쳐 펼쳐져 있고, 해발고도가 2,133m에 이른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자리잡고 있는 국립공원으로 미대륙의 광활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세계적 명성의 관광지이다. 
[image: image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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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라스베가스로부터 차로 6시간, 헬기로는 1시간10분, 후렉스 테후에서 헬기로 30분, 피닉스에서는 헬기로 1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기후
11월 중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3월 하순까지 절벽 남쪽에 남아 있는 눈을 볼 수 있다. 일교차가 심해 여름밤에도 심한 저온으로 저녁무렵의 해일(Hail)시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간다. 어느때 방문하더라도 항상 점퍼나 재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C)
	-1.5
	0.1
	2.8
	6.8
	11.8
	17.0
	20.1
	18.9
	15.6
	9.5
	3.4
	-0.

	평균강수(㎜)
	36.8
	41.4
	40.9
	24.2
	17.7
	12.6
	48.5
	57.8
	37.7
	30.9
	28.8
	40.9


	


가 볼 만한  관광지
그랜드 캐년 아이맥스 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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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 캐년 아이맥스 영화관(Grand Canyon IMAX Theater Complex)에서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을 촬영한 잊지못할 영상들로 가득한 영화, GRAND CANYON - THE HIDDEN SECRETS를 상영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제작된 영상물로 그 길이는 34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의 역사, 야생동물, 볼거리 등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그랜드 캐년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524명(+8명의 휠체어 이용객)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일년 365년 하루도 쉬지않고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상영시간: 여름시즌(3월1일-10월31일) 8:30am-8:30pm

겨울시즌(11월1일-2월28일) 10:30am-6:30pm
카지노의 도시, 라스베가스 (Las Vegas) 

옛 스페인 산길을 따라 있는 메마른 계곡 속의 깊은 샘에서 물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초원이라는 뜻의 라스베가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네바다주의 동남부의 사막에 있는 관광도시이다. 또한 미국 최대의 도박도시이며 꿈의 도시이기도 하다. 1864년에 36번째로 주로 승격된 네바다 주에 속해 있고, 다른 곳에 비해 음식, 호텔 및 공연이 싼 편이다. 그 이유는 도박에 의한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라스베가스는 크게 스트립(Strip) 구역과 다운타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트립지역은 MGM과 뉴욕뉴욕 등 5km에 걸쳐 늘어서 있는 호화 호텔들로 가득한 화려한 분위기이고 그에 비하면 다운타운 지역은 서민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초등학교 116,중학교 22,고등학교 21,신체장애학교 5,기술고등학교 2,초급대학 1,대학교 1
산업
호텔,컨벤션,게임,보석,예식장산업 게임,호텔,컨벤션산업 등
기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C)
	7.5
	10.6
	13.5 
	17.8 
	23.3
	29.3
	32.8
	31.5
	26.9
	20.1
	12.7
	7.6

	최고기온(°C)
	14.0 
	17.3
	20.4
	25.2
	31.0
	37.9 
	41.0
	39.5
	34.8
	27.8
	19.6
	14.1

	최저기온(°C)
	0.8
	3.7
	6.5 
	10.3
	15.6 
	20.7
	24.5
	23.4
	19.0
	12.3
	5.8 
	1.0

	평균강수(㎜)
	14.2 
	12.3
	12.8
	4.8
	5.2
	2.5
	9.3
	9.3 
	6.6
	5.6
	10.8
	9.8


가볼 만 한 관광지

후버댐 

[image: image11.jpg]


미국의 경제가 경제 공항으로 시달리고 실망에 빠져들자 미국인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 부흥의 계기의 발판을 마들어 주고자 만든 바로 이곳, 후버댐.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 거대한 위용에 이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다. 96명이라는 아까운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국민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려고 건축 기간을 무려 1년이나 앞당기고 모든 인부들의 희생정신을 후버댐이 건재하는 동안 영원히 미국의 역사의 한 장으로 장식될 것이다. 후버댐에서는 17개의 웅장한 발전기가 약 1백 5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주 정부에 공급하고 있따. 만약 후버댐이 없었다면 오늘의 라스베가스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에 소비되는 엄청난 전력량과 물의 소비는 후버댐의 덕택이라 하겠다.
세계 최대급의 인공호수, 미드호(Lake Mead) 

[image: image12.jpg]


미드호는 라스베가스의 서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져 있으며 50마일에 이르는 해안선이 일품이다. 콜로라도, 버진, 마리등 3개 강의 물줄기가 후버 댐에 의해 막혀서 생긴 세계 최대급의 인공 호수로서 복잡한 해안선과 새파란 물은 인공호수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다.

수영, 워터스키, 캠핑, 보팅, 낚시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6개의 작은 선박용 항구인 매리나(marina  

라스 베가스의 유명한 Show –고가의 돈을 주고 볼만큼 유명한 쇼는 아니므로 읽고 지나가세요.
O’show (Bellagio Hotel) 

감각적인  아티스트들의 예술적인 동작과 물위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아크로바틱 기술은 공연 내내 넘치는

감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게 욉니다. 1800석 규모의 쇼룸인 Theatre at Bellagio 에서 O’SHOW는 80여명의 싱크로나이즈 수영 연기자와 아티스트들이 150만 갤런 이상의 물속에서 꾸미는 스팩타클한 수중쇼입니다.

시간 : 매주 수요일~일요일 19:30 11:30 

Jublie Show (Bally’s Hotel)

[image: image13.jpg]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쇼 중 하나로서 15년 이상 장기 공연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쇼입니다.

브로드웨이의 뮤지컬과 마술, 코미디 등을 모두 합쳐서 전형적인 

라스베가스 쇼답게 전형적인 라스베가스 쇼답게 변형시킨 

쥬빌리는 7장의  아메리칸 뮤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 : 매주 월요일~일요일(금요일 제외)/19:30 ,22:30 하루에 두 번 공연

[image: image14.jpg]


KA Show (MGM Grand Hotel)

서커드 솔레이의 최신작으로 위험한 여정에 오른  쌍둥이 형제의 서사적 모험담을 우아한 아크로바트와 무술.가면극, 멀티미디어와 불꽃놀이 쇼 등을 결합 시킨 볼거리가 다양한 공연이다.

시간: 매주 화요일~토요일/19:00 , 21:30
하루에 두 번 공연

[image: image15.jpg]5'..“\‘



ICE Show (Riviera HOTEL)

리베라의 호텔 열리는 아이스 쇼의 주무대는 얼음이바. 

42명이 러시아의 최정예 퍼포먼스 팀이 얼음 위에서 펼치는 환상적인 무대를 감상 할 수 있다.

시간 : 매주 토요일~목요일 (금요일제외)/20:00
프레즈노 Fresno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의 세 국립공원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도시, 프레스노 

캘리포니아주 샌호아퀸밸리(San Joaquin Valley)의 중앙에 위치한 프레스노는 서쪽으로는 농업이 주를 이루는 끝없는 평지가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눈덮힌 시에라 네바다 산맥(Sierra Nevada Mountains)을 두고 있다. 또한 프레스노는 킹스캐년(Kings Canyon), 세콰이어(Sequoia), 요세미티(Yosemite) 등 무려 세 개의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지척에 두고 있는 미국내의 유일한 도시이다. 때문에 이들 국립공원에 대한 정보도 얻기 쉬울 뿐만 아니라 투어의 기회도 많이 제공되고 있다.
가 볼 만한 관광지

하프돔과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유명한 요세미티 국립공원 

 요세미티는 1868년 스코틀랜드인 존 무어가 발견한 지역으로 189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이다. 마사드의 북동 77km, 후레스노의 북쪽에서 6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총면적 3,081 평방킬로미터 넓이의 광대한 그리고 변화무쌍한 자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공원내의 표고는 해발 609m에서 3,962m까지로 5개의 상이한 식물대가 있으며, 침엽수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오크(Oak, 참나무)등의 경목, 철축, 관목, 야생화가 사시사철 삼림과 초원을 물들이고 있으며, 200종 이상의 야생 조류와 75종에 이르는 포유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낙원이기도 하다. 

요세미티는 크게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요세미티 밸리지역, 해발 3,000m 이상에서 만년설이 있는 Tuolumne 고원지대, 수령이 2,700여년이나 되는 거목들이 자리잡고 있는 마리포사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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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베이와 태평양 사이의 46.6 평방마일의 경사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비교적 작은 도시이지만 다채로왔던 과거의 흔적을 소중히 간직하며 유서깊은 건물들을 가능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대적인 건물의 빌딩, 상점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는 건축학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관광지이다.

 샌프란시스코의 매력은 크고도 작은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도시 어느곳에서든 산, 바다, 만을 쉽게 볼 수 있다. 처음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사람들은 금문공원과 금문교, 팰리스 어브 파인 아츠(Palace of Fine Arts), 케이블 카를 타고 지나는 노브 힐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기 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C)
	9.6
	10.9
	11.8
	12.7
	13.6
	14.8
	15.0
	15.3
	16.2
	15.4
	13.0
	10.2

	평균강수(㎜)
	116.6
	90.7
	77.2
	37.7
	14.3
	3.4
	0.4
	0.6
	6.8
	24.9
	62.0
	104.2


	


전세계 음식들로 가득한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차이나타운과 이너 리치몬드(Chinatown & Inner Richmond)는 중국요리, 포크와 라킨 스트리트(Polk & Larkin Streets)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요리, 노스비치(North Beach)는 이타리안 요리, 미션 디스트릭트(Mission District)는 멕시코와 아메리칸 전문 레스토랑들로 유명하다. 

그리고 피셔맨스 워프(Fisherman's Wharf)에서는 해산물, 사우스 어브 마켓(south of Market: SoMa)에서는 최신유행을 따르고 있는 카페와 재즈 나이트크럽, 하이트 - 애쉬버리 디스트릭트(Haight - Ashbury District)에는 고급스럽고, 보헤미안 스타일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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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일의 美를 자랑하는 금문교(Golden Gate Bridge) 
 태평양과 만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금문교는 1937년 완공된 단일 경간(교량아치 등의 지주에서 지주까지)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다리로 이 다리를 보지 않으면 샌프란시스코를 보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인터네셔널 오렌지'라는 붉은색으로 칠해져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다리에는 연간 9백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시즌에 가장 붐빈다

전체 길이 2,737m,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는 67m로, 퀸 엘리자베스호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이다. 샌프란시스코만과 마린카운티를 연결하는 금문교를 건너려면 사람은 무료이지만 차는 통행료 $3을 지불해야 한다.
피셔맨스 워프(Fisherman's Wharf)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오클랜드 국제공항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피셔맨스 워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꼭 방문해야 할 관광명소이다. 

해안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은 해산물 레스토랑, 노천 상점들, 상점, 쇼핑센터가 가득 들어서 있다. 유니온 스퀘어에서 케이블 카를 이용해 도착할 수 있다. 피셔맨스 워프는 과거의 향수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곳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즐기며 피셔맨스 워프를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다. 39번 부두, 알카트래즈, 기라델리 스퀘어, 수상공원, 커너리 등이 피셔맨스 워프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크루즈 <선택관광 $25.P/P정도>
유람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을.. 
샌프란시스코 최고의 크루즈 중의 하나로 약 한시간 가량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워터프론트와 금문교 다리밑을 지나며, 지중해 스타일의 마을인 소살리토(Sausalito), 알카트래즈 감옥을 둘러보는 샌프란시스코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환상적인 여정의 투어이다.

배를 타고 가면서 금문교와 샌프란시스코의 마천루의 풍경을 여러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고 가이드가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샌프란스코에 얽힌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베이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곳 중의 하나이다. 베이 크루즈의 여정은 피셔맨스 워프에 있는 39번 항만(Pier 39)에서 출발해 이곳에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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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를 한눈에, 트윈픽스(Twin Peaks)  트윈픽스는 샌프란시스코 중심에 서 있는 언덕으로, 여기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의 전경을 360도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기 전까지 트윈픽스는 가장 두드러지는 이정표 역활을 했었다. 트윈픽스까지는 가파른 언덕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야 하지만 정상에 올라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내려다 보면 그 힘든 여정을 잊게 만든다. 그리고 거의 모든 시내 버스 투어가 트윈픽스를 거쳐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좀더 편하게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